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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cataract surgery and the recognition of 

cataract. 

Methods: ; It enrolled a total of 150 respondents, comprising 72 men and 78 women, who reside in 

Busan Metropolitan City, Ulsan Metropolitan City and Kyeong-nam Province. By the age groups, 

they include 44 people in their 20s, 24 in their 30s, 24 in their 40s, 26 in their 50s and 32 aged 

60 years or older.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by dividing the respondents into 

two groups: people with cataract or not. Moreover, it was also conducted mainly for younger 

people.

Results: 1. As for age of cataract operation, this study say that 1 patient was in their 20s, 3 pa-

tients in their 30s, 3 patients in their 40s, 6 patients in their 50s, and 7 patients in their over 60s. 

2. In the question about whether they know about cataract, 100 respondents answered 'I know', 50 

answered 'I do not know', 67% answered 'I know', 33% answered 'I do not know'. 

3. As for  pathways to know about cataract, of the total 120 respondents, 49 (41%) were in the 

media, 20 (17%) were Internet users, 26 (22%) were acquaintances, and 10 (7%) were specialty 

books, and 15 (13%) were 'others'. 4. As for cataract causes, 20 respondents (13%) answered 'expo-

sure to sunlight', 12 (8%) answered 'electronic devices', 7 answered 'hereditary' 89 (60%) answered, 

and 22 (14%) answered 'eye disease'. 5. Twenty (13%) answered ‘extremely yes’, 40 (27%) an-

swered 'yes', and 31 (21%) answered 'normal' when asked whether the use of smartphone was af-

fected by cataracts. 48 (32%) answered 'little', and 11 (7%) answered 'not at all'.

*Corresponding author : smfoo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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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results showed that many people aged 50 years or older developed cataract and received 

surgery. It was also shown, however, that people in their 20s to 40s also developed cataract and re-

ceived surgery. 

Conclusions: Our eyes are exposed to many places. Many people are unaware of cataracts, despite 

the fact that cataracts are gradually getting younger, due to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devices 

and the use of electrical appliances. We should have interest in many information and contents 

about cataracts, knowing the importance to eyes, and gradually reducing the use of many electronic 

devices in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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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백내장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백내장이 흔히 눈의 

노화로 인해 수정체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

정체에 혼탁이 온 상태를 말하며, 안개가 낀 것

처럼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야말로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50대 이상 성인 2명중 

1명꼴로 나타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서는 거

의 100% 노인성 백내장이 발견되고 있다. 최근

에는 레저나 스포츠 활동의 대중화로 인해 자외

선 노출 증가, 스마트폰과 PC의 과도한 사용 등 

눈의 노화를 앞당기는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하여 

30-40대 젊은 백내장 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

백내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

면 실명의 주요한 원인들 중 하나이며, 전 세계

적으로 실명 환자의 42%,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39% 정도가 백내장이 원인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실명의 원인을 규명한 인구 기반 연

구 결과가 보고된 바 없으며 백내장의 전체 유

병률은 24.1%이며, 70 세 이상 노령 인구에 유

병률은 93.7%로 보고된 정도이다.5) 

“백내장 인지도”는 환자 자신이 백내장에 이

환되어 있는지 여부를 백내장에 대한 지식의 수

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다.6)

백내장의 증상은 시력 저하, 불편감, 일상생

활 및 주변 생활에 미치는 심각한 기능적 장애 

등이고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료를 

시행한다.7) 따라서, 백내장에 대한 지식과 인지

도는 선별 검사,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제 10

차 국제질병분류(ICD-10) 진단 기준에 근거하여 

시력 3/60 (0.05) 이하 또는 상응하는 시야 소실

을 실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내장은 실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전체 실명 환자의 약 50%를 차지한다. 따라

서, 백내장 수술은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

는 수술 중 한 가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노령 인구의 증가로 인한 백내장 유병률

의 증가는 의료비의 지출 증대로 귀결되었는데, 

만일 백내장의 발생을 억제하는 인자를 규명한

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건수를 약 

45%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7) 따라

서, 향후 백내장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란 단순 

치료적 측면에서 탈피하여 발병 자체를 감소시

킬 수 있는 예방적 측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백내장 발병에 관여하는 위

험 인자의 규명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배경 하에 백내장 발병 추세와 백내

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대상

본 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광역

시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설문조사 장소는 각 거점 지역별 

대학교,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하

였다. 총 응답자 150명 중 남성 72명, 여성 78명

이고 연령대는 20대가 44명 30대가 24명 40대

가 24명 50대가 26명 60대 이상이 32명이었다. 

2.2. 방법

설문 방법으로는 백내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어 조사하며 젊은 층을 중점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수집된 자료의 대상자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48%(72명), 여성이 52%(78명)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는 20대가 30%(44명), 30대가 

16%(24명), 40대가 16%(24명), 50대가 17%(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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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이 21%(32명)이었다(Table 1).

Division N %

Gender

Male 72 48

Female 78 52

Age

20’s 44 30

30’s 24 16

40’s 24 16

50’s 26 17

over 60’s 32 21

Total 150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Subjects (N=150)

 

3.2. 백내장 수술 유무

설문에 참여한 150명중 20명은 백내장 수술

을 했으며, 128명은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리

고 2명은 무응답으로 대답했다. 백내장 수술을 

한 비율은 14%이며 수술 하지 않은 비율은 

86%이다(Table 2). 

with surgery without surgery

people 20(14%) 128(86%)

Table 2. With or without cataract surgery n(%)

3.3. 수술을 받은 사람 중 진단 받은 나이와 

수술 나이

수술을 받은 사람 총 20명 중 20대가 1명, 30

대가 3명, 40대가 3명, 50대가 6명, 60대 이상이 

7명으로 나타났으며 50대 이상 나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3).

Age of diagnosis Age of operation

20’s 1 1

30’s 3 3

40’s 3 3

50’s 7 6

over 60’s 7 7

Table 3. Age of diagnosis and operation (with surgery)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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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ge of diagnosis and operation (with surgery)

3.4. 백내장에 대한 지식수준

백내장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알고 있다’는 대답이 100명, ‘모른다’는 대답이 

50명으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알고 있다’가 

67%, ‘모른다’는 대답 33%로 나타났다(Table 4).

Awareness of cataract N(%)

Yes 100(67%)

No 50(33%)

Table 4. Awareness of cataract

0

20

40

60

80

100

120

Yes No

N(%)

Fig. 2. Awareness of cataract

3.5. 백내장을 알게 된 경로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백내장을 알고 있

다’고 대답한 100명과 ‘모른다’고 대답한 50명

중 20명이 ‘그렇지만 들어는 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 대답한 총 120명중 ‘언론매체’가 

49명(41%), ‘인터넷’이 20명(17%), ‘지인’이 26

명(22%), ‘전공서적’이 10명(7%), ‘기타’가 15명

(13%)로 나타났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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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ways N %

Media 49 41

Internet 20 17

Friend 26 22

Specialty books 10 7

Others 15 13

Total 120 100

Table 5. Pathways to know about cataract                                        

3.6. 수술 한 사람과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술에 대한 병원 종류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128명 중 ‘대

학 병원’이 72명(56%), ‘일반 종합병원’이 25명

(19%), ‘개인 병원’이 28명(22%), ‘기타’가 3명

(3%)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수술을 했다’고 

대답한 20명 중 ‘대학 병원’이 3명(15%), ‘일반 

종합병원’이 7명(35%), ‘개인 병원’이 10명

(50%), ‘기타’가 0명으로 나타났는데 수술을 하

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 병원을 선호하는 반면에 

수술을 했던 사람들은 개인 병원을 선호하는 것

을 알 수 있다(Table 6, 7). 

Types N %

University hospital 72 56

General hospital 25 19

Private clinic 28 22

Others 3 3

Total 128 100

Table 6. Types of hospitals for surgery (without surgery)

Types N %

University hospital 3 15

General hospital 7 35

Private clinic 10 50

Others 0 0

Total 20 100

Table 7. Types of hospitals for surgery (with surgery)

3.7. 스마트 폰 사용으로 미치는 백내장 영향

설문내용으로 스마트 폰 사용이 백내장 영향

에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 중 ‘매우 있다’고 대

답이 20명(13%), ‘있다’ 대답이 40명(27%), ‘보

통이다’ 대답이 31명(21%), ‘약간이다’ 대답이 

48명(32%), ‘전혀 없다’ 대답이 11명(7%)로 나

타났다(Table 8).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 5, No. 2, June 2017

- 840 -

Effect N %

Extremely yes 20 13

Yes 40 27

Normal 31 21

Little 48 32

Not at all 11 7

Total 150 100

Table 8. Smartphone affects cataract

3.8. 하루 평균 스마트 폰 사용

스마트 폰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 중 

‘1시간미만’이 37명(25%), ‘1-3시간’이 45명

(30%), ‘4-6시간’이 40명(27%), ‘7-9시간’이 19명

(13%), ‘10시간 이상’이 9명(5%)로 나타났다

(Table 9).

Time N %

Under 1 hour 37 25

1~3 hours 45 30

4~6 hours 40 27

7~9 hours 19 13

over 10 hours 9 5

Total 150 100

Table 9. Average daily usage time of smartphone

3.9. 백내장 원인

백내장 원인에 대한 질문 중 ‘햇빛에 노출’ 

대답이 20명(13%), ‘전자기기 사용’이 12명(8%), 

‘유전성’ 대답이 7명(5%), ‘노화로 인해서’ 대답

이 89명(60%), ‘안과질환’ 대답이 22명(14%)로 

나타났다(Table 10).

Causes N %

Sunlight exposure 20 13

Electronics 12 8

Heredity 7 5

Aging 89 60

Eye diseases 22 14

Total 150 100

Table 10. Cataract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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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taract causes

3.10. 백내장 발생 시 대처 방법

자신에게 백내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관해서는 ‘지켜본다’ 

대답이 26명(17%), ‘수술한다’ 대답이 113명

(76%), ‘모르겠다’ 대답이 11명(7%)로 나타났다

(Table 11).

Deal with cataract N %

Wait and see 26 17

Operation 113 76

Don’t know 11 7

Total 150 100

Table 11. Deal with cataract

3.11.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이유

위의 질문에 ‘모르겠다’와 ‘지켜본다’고 대답

한 이유로는 ‘수술 부작용’ 대답이 15명(62%), 

‘수술의 두려움’ 대답이 1명(4%), ‘비용 부담’ 

대답이 5명(21%), ‘기타’가 3명(13%)로 나타났

으며, 대부분 수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수술

을 꺼려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2).

Reasons N %

Surgical side effects 15 62

Fear of surgery 1 4

Cost burden 5 21

Others 3 13

Total 24 100

Table 12. Reasons for not doing Surgery

3.12. 수술비용으로 적당한 가격

수술비용에 대한 부분은 ‘100만 원 이하’ 대

답이 88명, ‘100만원-200만원’ 대답이 48명, 

‘200만원-300만원’ 대답이 11명, ‘300만원-400만

원’ 대답이 1명, ‘400만원-500만원’ 대답이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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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사람들이 100만 원 이

하 가격이 백내장 수술로서 가장 적당한 가격으

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13).

Surgery cost N

Under 1 million won 88

1~2 million won 48

2~3 million won 11

3~4 million won 1

Over 4 million won 2

Total 150

Table 13. Surgery Cost

3.13. 백내장 수술했거나 한다면 인공수정체 

사용 종류

인공수정체 관한 질문으로는 ‘단 초점’ 대답

이 15명(10%), ‘이중 초점’ 대답이 13명(9%), 

‘다초점’ 대답이 17명(11%), ‘의사처방대로’ 대

답이 105명(70%)로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공수정체를 선택하기 보단 의사처방

대로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4).

Types N %

Monofocal 15 10

Bifocal 13 9

Multifocal 17 11

As prescribed by doctor 105 70

Total 150 100

Table 14. Types of IOLs

3.14. 백내장 수술을 통한 노안교정 수술에 대

한 견해

백내장 수술이 노안교정 수술로서 필요한가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87명(58%), ‘모르겠다’ 대답이 62명

(41%), ‘불필요하다’ 대답이 1명(1%)로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15).

Presbyopia surgery N %

Necessary 87 58

Don’t know 62 41

Unnecessary 1 1

Total 150 100

Table 15. Cataract surgery with presbyopia surgery

4. 고찰

전 세계적으로 약 1,700 만 명의 사람들이 백

내장이 원인이 되어 실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백내장 치료 가능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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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는 환자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실

정이다.9) 부유한 국가에서 백내장 치료에 동원

되는 역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백내장 수술 건 수는 1985 년 

까지 10 년 동안 거의 2/3가 증가하였으며 미국

의 경우 1976 년 전까지 10 년 간 177%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10-11) 1987 년에 미국에서 시행

된 백내장 수술은 백만 건으로 추산된다.11) 명

백하게 백내장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나 불행하게도 

노화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

의 백내장의 원인을 현재까지 규명하지 못 한 

실정이다.

백내장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수인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물리적, 기계적 또는 화학적 외상

에 대하여 빈번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묘사된

다.12) 안구 수정체의 투명도는 촘촘히 배열된 

섬유에 의존하는데 이것은 다시 특정 단백질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리고 수정체는 

캡슐과 상피로 둘러싸인 특별한 환경 속에서 고

립된 채 존재한다. 따라서 캡슐, 상피 또는 섬유 

성분에 손상이 가해지면 백내장의 발생으로 귀

결되고 이러한 손상은 오랜 세월 동안 누적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활발히 연구된 백내장은 다양한 당 성

분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유발되는 형태이

다.13) 가장 발병 기전이 잘 알려진 형태의 백내

장은 갈락토오스 혈증에 동반되는 경우로 이 질

환은 갈락토오스-1-인산염 우리딜 전이효소 또

는 갈락토키나아제의 결핍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 축적된 갈락토오스는 알도오스 환원효소의 

존재 하에 갈락시톨로 전환되며 결과적으로 갈

릭시톨이 캡슐 외부로 확산되지 못 하여 삼투압

과 수화 정도가 증가하게 된다. 알도오스 환원

효소 억제제는 갈락토오스가 갈락시톨로 변환

되는 것을 억제할 것이며 랫트를 이용한 갈락토

오스혈증 실험 모델에서 안구에 국소적으로 주

입하였을 때 초기 백내장을 예방하고 반전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60 세 미만 당뇨 환자에서 백내장의 유병률

은 정상 환자군에 비하여 3-4 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리고, 갈락토오스 혈증 환자에

서 백내장이 유사한 양상으로 발생하는데 이것

은 동물 실험에서 확인이 되었으나 인간에서도 

동일한 소견이 나타날지는 불명확하다.16) 한편, 

대안적 가설로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당질화가 

백내장 발병 기전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17) 이

것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백내장 환자에서 색

소 침착, 단백질 응집 정도 및 혈중 포도당 농

도가 높은 소견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18)

당 성분이 백내장을 유발하는 효과 보다 더

욱 중요한 것은 전자기방사선의 잠재적 효과이

다. 이온화, 마이크로파 및 적외선이 수정체에 

미치는 손상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19) 그

러나, 자외선도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대부분의 자외선은 각막에서 여

과되어 제거되며 파장이 295 nm 이상인 경우만 

통과가 허용된다. 그러나 수정체는 파장이 

295-400 nm인 자외선을 거의 모두 흡수하는데 

열대 지방의 국가에서 백내장 유병률이 높은 것

은 자외선의 유해한 효과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

기하게 하는 것이다.20)

몇 가지 역학 연구를 통하여 태양 광선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것이 백내장 발병의 위험 인

자라는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계기가 마련되었

다.21) 이러한 가설은 수정체 핵이 노화로 인하

여 황화 정도가 증가하는 것과 잘 일치하고
19) 

자외선 노출로 인하여 트립토판을 함유한 단백

질로부터 발색단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이것은 

결국 수정체 핵의 자외선 흡수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23) 정확한 기전에 대하여

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단백질 응집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에 관여하는 자유 원자단 흡

수 인자들의 산화 정도에 기인할 수도 있다.24)

이러한 가설이 핵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화와 관련된 

백내장이 빈번하게 외부 피질을 손상시킨다는 

소견과는 일치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

니라, 인도에서 보고된 역학 연구에 따르면 백

내장의 유병률은 히말라야 산맥의 태양광을 잘 

받는 지역에 비하여 펀잡의 구름 낀 평원에서 

더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25) 동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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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반복되어 실시된 후속 연구에 의하면 백내

장은 빈곤과 관련된 병존 요소들인 영양 결핍과 

위생 불량 등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26) 

그러한 경우 중대한 설사로 인하여 탈수 등이 

강력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혈중 요

소 농도를 상승시켜서 수정체 단백질의 카바밀

기 결합에 관여하는 시안산을 더욱 동원하게 된

다.27) Madhya Pradesh의 연구
28)

와 (다소 놀라운 

결과를 보고한) 옥스포드의 연구
29)

에서 설사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 밝혀졌다.

가장 최근에 체서피크 만에서 잠수부들을 대

상으로 대조군이 설정된 연구가 실시된 바 있는

데 이 연구 결과 백내장과 태양광 노출 시간 연

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30) 환

언하면 자외선 B 조사(295-320 nm)가 중요한 

반면에 자외선 A 조사(320-400 nm)는 명백히 

중요하지 않았으며 수정체 핵에 발생하는 백내

장에 비하여 외피에 발생하는 백내장에 양의 상

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더 많은 근거가 축적되고 있어서 태양광이 

백내장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다

수의 원인인자들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25) 대

기권 밖의 오존층 파괴를 암시하는 충분한 근거

가 존재하던 시점에서
31) 환자들로 하여금 자외

선 노출을 줄이도록 조언하는 것은 수정체뿐만 

아니라 망막과 피부도 보호하는데 유익할 것이

다.32)

최근에 급격히 증가되는 안구건조증, 백내장, 

노인성 황반변성 등 40대 이상의 주요 안질환

이 스마트기기 사용시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33-34)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 TV등

의 화면에서 발산되는 발광다이오드(LED) 실험

으로, 쥐의 망막세포에 청색광(blue light), 백색

광(white light), 녹색광(green light)을 각각 조사

한 결과, 청색광과 녹색광을 조사한 세포에서 

노화를 진행시키는 활성 산소(oxygen free 

radical)가 급격히 증가되는 현상을 발견하였

다.35) 이 활성산소가 수정체의 노화도 촉진시켜 

최근 젊은 층의 백내장 발병 요인 중 하나로 작

용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

도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

다.

5. 결 론

본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 것은 최

근 들어 백내장 환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과연 

백내장이 장, 노년층에만 발생하는지 아니면 

청, 중년층에도 발생하는 문제인지 알아보고 또

한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었다. 설문조사

로 통해 여전히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백내

장이 발생하고 수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20-40대에서도 백내장이 발생하고 수술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백내장 인지도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하

였으나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원인으로 대부분 노화로 인해서 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며 요즘 청년층에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인 전자기기와 햇빛 노출에 관한 

부분은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수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인공수정체에 관해 선택하기 

보단 의사처방대로 맡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설문조사 하는 과정에서 인공수정체

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많은 곳에 노출되며 전자기기 발달과 많은 사용

으로 인해 눈의 피로와 사용으로 인해서 백내장

이라는 질병이 조금씩 젊은 연령으로 내려오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백내장에 관해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백내장에 관해 많은 정

보와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눈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젊은 층에서 많은 전자기

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줄여나가

며 눈의 운동 등 갖가지 눈의 건강을 위해 알아

보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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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발병 추세와 인지도 설문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당신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① 사무직 ② 생산직

③주부 ④ 학생

⑤ 기타(         )

4. 당신의 거주 지역은 어디신가요?

① 농어촌 주변 ② 일반 주택가 

③ 공업 단지 주변 ④ 변화가 

⑤ 기타(         )

5. 당신은 백내장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5-1 자신이 백내장에 대하여 들은 것이나 지식

이 있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나요?

① 언론매체 ② 인터넷 

③ 지인        ④ 전공서적

⑤ 기타(        )

6. 당신은 백내장 수술한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①번을 선택했을 시 6-1문항으로

*②번을 선택하셨다면 7번문항!

6-1. 자신이 백내장을 진단받은 나이는 언제인

가요?

    (                 )

6-2. 수술을 받으셨다면 그때의 나이는 언제셨

나요?

    (                 )

7. 수술을 하신 병원이나 혹은 수술을 하게 된

다면 어떤 병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① 대학병원 ② 일반종합병원

③ 개인병원 ④ 기타

8. 당신은 스마트폰(컴퓨터포함) 사용이 백내장

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약간

③ 보통 ④ 있다

⑤ 매우 있다.

9. 당신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컴퓨터포함) 사

용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① 1시간 미만 ② 1~3시간     

③ 4~6시간 ④ 7~9시간

⑤ 10시간 이상

10. 본인이 생각하는 백내장의 원인은 무엇이라

고 봅니까?

① 햇빛에 노출되어       

② 전자기기 사용 

③ 유전성                

④ 노화로 인해서    

⑤ 안과질환

11. 만약 당신에게 백내장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요? (2번 선택 시 11-1 응답)

① 수술할 것이다         

② 일단 지켜보겠다

③ 모르겠다.

11-1. 위에서 ②번을 선택하셨다면 그렇게 생각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수술 후 부작용 ② 수술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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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비용에 대한 부담감 ④ 기타(         )  

12. 수술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생각하

시나요?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사이 

③ 200~300만원 사이 

④ 300~400만원 사이

⑤ 400만원 이상

13. 자신이 수술을 했다면 혹은 하게 된다면 인

공수정체는 어떤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① 단초점 렌즈

② 이중 초첨 렌즈 

③ 다초점 렌즈

④ 의사 처방대로(권유) 

14. 귀하는 백내장 수술을 통한 노안교정수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잘 모르겠다    

③ 필요 없다

15. 노안교정 수술이 필요 또는 불필요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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